
져11 장 군포시의 역사 개요 

1. 고대와 증세의 군포1) 

1) 선사시대의 군포 

최큰 행정구역이 개편되키 이전 경기도 화정군 반윌면 대야u]려 62.5번지 일대에 위치한 대야동유 

적은 지금까지 경기도 지역에서 조사된 20여 곳의 구껴기유블 출동지 가운데 전곡리 유척에 이어 

두 번째로 정식 앞굳조λ까 이루어진 곳이다 말물조사는 충북대악교 영댄관딘에 의해 1988년 4원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되었다 이 일대는 헤딩1- 70m 내외의 야산 구릉지대로서 일굳은 야산 

구릉{정상높이 해발 85 ηm)의 서닝쪽연 아래쪽을 충십무로 177 ，얘에 걸쳐 이루어졌다 슬로펀 석기 

는 규암 자갇듣로 만든 곧은 오혹날 긁개， 편마암 판자돌로 만든 오목날 긁개， 면마암 모난 플로 

만든 볼콕남 긁개 새기개， 연마압 판자졸로 만든 오목날 말게， 펀마암 모난 톨로 안든 흥날， 떤마암 

판자을， 백운모 • 편마암 판자돌로 만든 주먹대패， 규암 자감롤로 만든 망치， 규암 만자를로 만든 

망치 등이 었다 

이 곳 문화의 성격은 석기익 구성연에서 몽를 석기가 많은 수륜 차지하며， 바도띨로 거의 편마암 

계몽이 쓰여서 0]곳에 말달원 암층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석기의 기능온 금개 • 일개 등 부억-조 

리용이라는 특정이 있다 석기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가벼워 이곳에 생활하였던 구석기인듬은 큰 

정승보디는 작은 짐승의 가죽 벗기끼 조리 등 가벼운 일이 많었던 깃으로 해석펀다 석기 날익 사용 

정도로 보아 약간씩 쓰얀 흔적。l 관찰뇌며 문호념으l 투께와 연관지어 보연 0]곳에서 잠깐 살다 。1통한 

것으로 보인다 석기의 제작은 르봐루아 수법이J!， 전반적인 간접떼기로 쓰인 흔적이 없고 입푸리 

새기개가 증토된 것유로 보아 후7] 구석기시대의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는 점 등이 특정이다 

1) C군포샤사"l ， 9.{-133쭉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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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지역내 신석기시대 유적은 확인된 것이 없고 말굳펀 모인올은 골얀마을 2 기， 광정마을 5 가， 

문회촌 4기 등총 11기가영지대학교니j을뺀1 의해 필굴， 조사되었다 곰얀마을소재 고인흔은군표시 

에서 당성λ~ :li:JIj;츄)로 들이가논 공앤용內) 미융 업구의 논에 있으며， 행정구역￡로는 산본2동 

179번지이다 산본천의 지퓨인 작윈매에 인접뼈 고인환1 분포하고 있었다 제1 호 고인올은 해말 

45m 인 계곡의 제단식 논에 있었다 덮개돌은 엎어] 흐르는 산본친의 지류와 같은 방향으로 장축이 

남북에서 서쪽으로 30도 기울어져 있마 덮개돋의 큐모는 건이 205cm , 폭 140cm로 길쭉한 타원형이며， 

두께는 50cm 내외이고 화%앙에다 제2호 고얀듀은 제 l 호 고얀돋에시 남쪽으」료 4m 떨어진 논두령 

만에 위치하였다 덮개롤은 견이 180cm, 폭 85cm , 두께 30~50crr 의 규모로 부정형이며， 장촉은 동서 

망향이었다 골안 고인들에서 출토된 유울은 없었다 

광정마을 소재 고인닫은 수리산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런 큰 줄기 능선 하단부의 게곡 삼각지에 

위치한 애밥 75m이L 행정구역은 산본2농 345번지의 밭이었J!. 출토유울은 없었다 재1~ 고얀돌은 

광정마을 고인올 중에시 규모가 제일 큰 것으료 유적으l 가장 서쪽에 위지한다 덮개등은 길이 265cm , 

폭 140cm, 듀께 50-55，미이다 전체칙으로 타원형을 이루고 정축망향은 남북으로 약 40도 가량 서쪽으 

로 기융어져 있다 처12호 고인돌은 제1호 고인돌의 동유쪽으로 40m 떨어져 위치한다 김이 100-200 

an , 폭 50 ,100an 내외의 톤텅。15개가 모여있다 덮개톤응 이동시커모 히부른 조사한 결과 2개의 

석팍이 받견되었다 재호 고인높은 ;<112호 모인뜰의 님쪽으로 3m 떨어져 있다 두개의 근 돌이 마주 

꾀이고 있는데， 큰 것은 210x151cm, 작은 것은 148x90cm였다 두개의 괴석 사이에는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불에 그올린 샘이 있다 출토유울은 없었다 제4호 고인톤은 제3호 고인돋에서 남쪽으로 

5m 떨이져 있었다 덮개픈은 화강암으로 4개로 쪼개졌으며， 주 덮개표의 크키는 길이 154cm와 폭 

lOOcm로 장축방헝뜸 남북으로 20도 가량동쪽으로 기환}져 있었"t. ，+'츄구조는 없어진 것으로추정 

되며， 출토유괄은 없었다 제5호 고인돌은 재4호 고인돌에서 동쪽으로 19m 떨어져 있다 덮개늘은 

화%방으호 크기는 166xl45c띠의 타원형이며， 두께는 20-25m 의 핀석형으로 냥단은둥글개 다듬고 

묶쪽운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문희흔 소재 고인롤은 수리산의 동팍지맥에서 냥으로 흘러내린 증간지백의 해딸 55m 높이의 기숨 

에 위치아며 행정구역은 산본동 산 1-2번지이며 〈뜰보유붙은 없었다 제l후 고언을은 구릉 사먼의 

동납부에 위치하였다 덮개들은 편마암이고 크기는 길이 200cm , 폭 180cm, 두께 20an 정도이다 

장축방양은 북서-남동망향이며 형태는 타원형이다 제2호 고인돌은 께 l 호 고인돌에서 7m 떨어져 

있다 편마암 덮개픈은 290 x263cm의 크기로 거의 윈형을 이루며 두께는 64cm 이다 제3호 고인돌은 

제2호 고인롤에서 북쪽으혹 5-IOm 떨어져 위치한다 4호 고인돋은 3후에서 I.5m 떤어져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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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구조는 교한되어 확인할 수 없었다 

2) 삼국시대의 군포 

액제가 한강유역 일대의 여러 성응JJJ펀)플 거느리는 연앵$닥으로 성장한 것은 3서1기부터였다 

액제의 영토가 북쪽으로 여]성강， 동쪽으후 푼천， 냥으혹 안성천 원대까지 이른 시기른 한계에서는 

대채호 고。l왕대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언 군포지역이 액재의 영역이 되는 시가는 늦→이도 이떼까지는 

이루어졌다고 짐작된다 군포지역은 한생 액기]기의 수도가 있딘 오능날의 송펴구 일대와 멀지 않기 

때문에 선진 문묻을 접하기가 쉬웠응 것ξ로 보이나 현재 。1와 관련된 유걱은 암견되지 않았다 

고구려익 광개토왕은 396년에 수푼응 이끌고 백제릎 친정하였다 고구려군은 관미성(댔폈껴)과 

아차셈rρJ且썼) 등 58개의 성과 700 개의 촌은 쳐부순 뒤에 한강을 건너 백제의 수도인 한생ëJ\썩)에 

유박하였다 백제의 아진옹L이 항복하므로 매재왕이 얀진로 보낸 항의 동생과 대신 10영응 판고 돋아갔 

다 장수왕은 부왕의 사엽을 계승E벼 고구려의 전성기를 연었다 427'센광개도왕 15)에는 수도음 

평양 동북양 대성산쪽으로 옹겨 남진정책을 추진하였다 

고규려의 평양천도는 맨처]와 선E에 큰 위협。l 되었다 신라도 고구허의 남친정책에 위협음 느끼고 

m넌 백제와 통맹을 맞었다 정수왕은 475년 9원에 3만 병력흘 동원8뼈 배제를 공격하였다 고구려 

군은 도성인 한생을 침략한 뒤 성밖으료 닫출한 개로왕을 븐장아 목당 베었다， 고구려가 한강유역응 

일시적으로 점령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냥하하자 백제논 한성지빙떨 포기하고 웅친유로 도읍응 

삶겼다 그리등뼈 고구려의 영토는 즉령， 조렁엘대로부터 남양만을 연경g뜯 선까지 뺑치게 되었다 

이처럽 장수왕 만년에 고구려는 안주약 한반도에 결친 광대한 영토릎 소유하고 대지국을 건션하여 

중국과 자웅운 겨루게 되었다 이때 군포지역도 자연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대채로 잉1성노성(仍tHl 

城)의 관훈냥1써 있었던 것으혹 침착된다 

액제의 성앙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538년 사비로 천도&벼 국력을 배양Bf연서 고구려가 

전유한 한강유역의 옛 땅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논 선라의 진흥왕과 동맹승뼈 고구려의 내분을 

틈타 551 넌 북벌을 감챙하였다 백제는 한강 등+류지역의 6칸을 점령하였고 신라는 거칠부 릉 8명의 

장군으로 하여급 한강 상류지역인 죽령 。1폭， 천령 이남의 10군플 정렁하였다 이어 신리는 2년 뒤인 

553년에 백제가 정령한 한강 "1-류지역을 기습공격~~겨 한강유역 전우냥 차지하기! 되었다 산라의 

점유기에도 군포지역은 잉얻노성의 관할히에 있었다고 정작원다 이 지역은 한갓뮤(;"'!i山川) 소속이었 

다 한산주악 치소가 오늘날 하냥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군포지역과는 그다지 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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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국시대의 군요 

삼국칸의 치열한 천쟁은 7세기 중엽에 이르러 백제와 고구려의 영망 및 신라의 한반도 동일 나아가 

고구려를 계승한 떨해가 만주를 차지하는 형세로 연하였다 신라는 671년부터 676연 사이에 백제와 

고구려의 고토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δ얘 치열한 나당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이때 군포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호앙산성(1Jê岩山城)이 나당전쟁 시기에 축성된 것으로 ~려졌다 

후암산성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산 93번지 일대에 위치ε뜯 지역으로 호암산성은 평면형태가 

북공~냥서 방향으로 깅쭉한 마름모괄인데 표고 325m의 능선응 따라 축조한 천형적인 테꾀식 산생이 

다 자연시형을 잘 이용i얘 즉정한 것으로 성벼의 흥 진이는 1,250m 가량 왼마 산성은 오랜 기간 

동안 방지되어 있던 관게로 지금은 약 300m 가량의 석성(石jφ)만이 비교적 양후한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나 산성의 숙성 둬식과 시기릎 알려주는 직접적인 문헌자료는 없지안 산성 1강굴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유불 • 유적과 산성이 우1치한 입지조건과 지형응 근거로 i뼈 판련문헨 자료와 비교한 결과 

축성시기는 장임신라시대 672넌(분맘:g- 12) 경으로 신E까 나당신쟁시 한강음 넘어 수원으로 넘어가 

는 육로와 냥양안으로 침엽하는 해로플 효피F석으로 "0'<겨 • 공격하기 위히여 세워진 요새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호암산성과 남양만의 경유지인 오눈날의 군폭지역도 호암산생과 직간겹적인 관계가 

있고 또한 나당진쟁시 주요한 전투지역의 하나였을 가능성도 었다 

성안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 4개소와 연봇 2개소가 확인되었다 한우물{天井)은 삼국시대에 

얀들어진 연못이 현재의 연못 밑에 응혀 있었으며 그 위에 어긋나게 축석한 연옷이 다시 조선 초기에 

딩띨어셨음이 $핵졌다 한무물의 조선시대 석축지는 동서 22m, 남북 12m, 깊이 1. 2m의 장방영이고 

그 아래에서 응시 17.8m , 남북 13.6m , 깊이 2.5m의 등→일신라시대의 석축지가 확인되었다 우울은 

지표 밑 30ιm까지논 액자편음 바롯한 조선시대 유물이 총토되며 그 아래에는 유울이 거의 없는 

굵은 모래층이 있고 이 모래층 아래에서 쿄란되지 않은 뻗층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통일신 

라시대의 유설들이 출토되었다. 말굴펀 유물의 중심연대는 7-8세기로 추정되고 있다 

1990년 3월부터 5원까지 서웅대학교 박물관이 설시한 한우물 및 주변 산성지에 대한 학술알굴 

조사시 한우플과 제2 우불X에서 12개 기종의 1 ， 313개체의 토기자료가 충토되었다 이는 통일신라시 

대 유적무로 경주의 안압지 다음으로 많은 양이다 제2 우물지 최하층에서 출토된 2점의 정동제 

숱갚은 견이가 25an로서 손잡이 윗연애 그 시기들 8세기 중엽a로 볼 수 있는 ‘잉뱅내력지대얀(仍í1:: 

內 1)只內末디口디)’이라는영문이 새겨져 있었다 또한시기와균모를달리하는 3기 이상의 건붙이 

겹쳐져 있는 건갈터가 획인되었고 이곳에서도 6， 556개채분의 기 21휴가 출토되었는데 주로 사용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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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조원i~flì文)， 어말문úfuif;):) ， 격자윈f6子;<:) 등이벼 여기에서도 영대내仍大內)라 새겨진 

기와가 측토되어 。) 건블터 역시 그 시기감 8세기 중염에 서1위진 것으로 을 수 있어 평")f“파]값이 

연구에 중요한 자료후 활용되고 있다 

f삼국사기』 지려지에는 한주 융진균에 속해 았던 현이 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곡_o，}'현은 본시 고구려 

의 잉1경노현으로 왕이 。1즙응 바꾼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윤진군은 오능날의 과천지역이며 영떤노 

현은 시흥을 중심으록 관악구 봉천동 지역을 포함하였고 균포지역도 대세로 여기에 속"r였윷 것으로 

짐작된다 즉 이 지역은 고구려가 이 지역윤 집령하면서 영벌노현이라 하였보 신라가 접유한 -양11도 

그대로 샤용하다가 757년(경덕왕 16)에 곡뺑으로 변경하였다 '1 

호암산성은 이 영별노현의 중심성이었던 것으후 북。]며 672년 。1후 나당전쟁이 엄진강과 한강--â 

경계로 전개펠 때 경기도 광주의 주장성과 남양안의 해얀지대를 이어 주는 요풍지를 안등기 위해 

축생되었음 가능성이 있다 하여든 당군은 한강 남쪽지역으로 깊이 진격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군포지 

역에서도 호암산성을 중심으로 당군의 %써에 크게 주녁한 점은 앞서의 자료륜 등해 충분히 진가할 

수가있마 

통일기 신라와 관련된 유적으혹 산본동 고분군이 있다 이 고분군은 군포시 산본동 산1-2번지에 

위치하며 1990년 l월부더 3원까지의 지표조사에서 획인펴어 i양궁， 조사뇌었다 유적의 서쪽에는 해1강 

474m의 수리산이 써잡고 이 산의 정상에서 긴게 흘러내린 동편 구풍을 α봐 안양시와 군포시의 

시계가 그려지며 구풍의 맨끝 부분에 해발 65m의 약간 경사친 구릉아 있다 그러고 이 구콩의 정상부 

와 남동 경사연에 고운군이 운포되어 있었다 고분군은 대체로 정축이 남북방향으로 운포하고 었는데 

개중에는 약간 서쪽으S 치 우친 것도 있으며 구릉사번에 일정한 열응 이루어 휴조되었다 

제 1호분은 구릉정상￥H 위치한다 지표에 깊。1 80-90cm 정도의 장망형 포광옹 고}고 그 ~!에 

한석으로 너] 벽을 쌓아 촉조한 수혈식 석팍이다 석과은 평영 장방형으로 건이 242cm , 폭 95cm ol고 

7냉 장 닝야 있는 북벼의 높이는 96cm이다 장측은 대채로 남북방행1나 약 10도 서쪽으로 기용어져 

잇다 안에서 꽃무늬가 새겨진 뚜껑달린 힘(승) 1 점， 꽃무늬가 새겨진 씬{없) 1 점， 청통재과대교구 

1 점， 과판(찢채) 7점이 있었다 

2) 율진꾼은 원래 고구려의 융옥꾼이었던 것음 갱익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긍익 과주이다 。l 문에 속한 

현은 셋이다 곡양현은 원래 고구려의 영영노현。1었던 것유 경덕왕。1 개갱한 것이다 지금의 금주。l다 

공암띤응 원래 고구려의 재차파의현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긍도 그대로 꾸등다 소성현은 
원래 고구려의 매소홍현이었던 것을 경믹왕이 재칭한 것이다 지긍으1 인주。1다{경왼매소 또는 이 f바고도 

한다X형3폐，;"、흠句핸종 l'폐， 릉였王ê!z:名，1-껏써 fIT언三 았tl~!~H711:r，~.f:}， ~‘펴"Jmf~l，찌까;-;{샘 
王i，i:名 今싼까1 IL I\U!'"" 연句 )jff ~ff;j;: E으tJ~ε ;염엠王'"名 1 今因之 터j씨~i.!i\， -{、깨t:l vcr riBBJ%, 깐씬王 
값名‘ 今t川[→공~W:買 ll ， •Il 찌따l(르lQJ~記j견35 ， 양농4， 뻐J1Il_2，+J[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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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후분「은 제l후분에서 남쪽 아래로 13m 떨어진 구등에 였다 석실은 현싣고} 연도로 이루어졌다 

현싣의 평연은 1강영이 "1 염도는 납벽 왼쪽에 약간 치우쳐 달려 았는 횡혈식 석싣이다 한석으로 쌓은 

석실의 장축방행운 남돼서 약 10도 서쪽으후 기울고 현실의 폭은 북벽쪽이 250띠， 남벽쪽。 1 265cm 

이고 서벽과 동역의 김이는 각각 280crn와 270cm로 거의 장방행 석실이다 석실을 중심으로 직경 

6.4m의 크기로 호석시섣이 표려았는 것으로 보아 분구의 기저연도 이와 갚은 원형분으로 추정띈다 

처 2호분은 이미 얀제시기에 도궁， 파괴되었으며 동쪽 시씬H 북탠)서 회천색 동기벙 l개가 촌동되었 

다 제3호분은 구릉 동냥 정사언의 중턱에 위치한 수혈식 석곽이다 석곽을 구죽한 토광은 길이 330cm 

와 폭 190cm의 장i상형이벼 상부가 하분보다 넓다 식곽의 평띤은 남북 방향으로 장촉을 둔 정방형이며 

크기는 길이 220cm , 폭 87cm이나 

제4호분은 제3호분에서 동핀으로 10m 띨어진 下콩의 동쪽 경사먼에 위치한 수혈식 석믿ι。1다 

제5후분은 처IIH문에서 남족으료 8m 정도 떨어진 구릉 경사연에 장방형 토광 안에 만든 수혈식 

석곽이마 석곽의 평연은 남북방향을 장4으로 하논 장방형이며 안의 폭이 84~90cm ， 길이 235an, 

높이 98cm이다 제6호분은 구등 남쪽 경사띤의 제2호분에서 장축방향으로 영을 。1루며 13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현식 석팩이다 이며 도꿀되있으나 시상대에서 동기편과 청통제 과대편이 채집되었다 

재7호분은 구증 캉맨의 남뺀 위치한다 발물조사 진에 이마 파괴되어 서벽파 남벽을 상실하였다 

수현식 석팍으로 150cm 견이의 토광을 파고 그 얀어] 석액블 축조하였다 제8호분도 수혈식 석곽으로 

60cm 정도 낮은 토광을 파고 조영하였다 제9죠분은 구등의 닝쪽 경사언의 중턱에 있다 석곽은 

장방형으로 폭 70cm , 길이 210cm , 높이 55cm이다 

산본동 고분문의 분포상태와 유사"1게 구릉 경사연을 따라 열을 지어 조영된 고분군은 낙용강유역 

에 군집하고 있는 가야고분군에서 흔히 볼 수 있으나 중부 지밍벼1서는 청주 신봉동 액재모분군에서 

찾을 수 있다 산본동 고분군의 전장구조와 유사한 것은 대구 복현동 고분문의 석팍묘에서 찾블 수 

있다 산본동의 횡현식 석설분과 유사한 고분으후는 중부지역에서는 백재고분인 서웅 빙이동 제4후분 

이 있다 산본동 고운군에서 출토한 과핀i이 장식된 갓은 온선한 깃。1 일본 정창원 중쟁다l슐)에 소장되 

어 있다 하여튼 산본몽 고분군은 묘치]상으로 보아 통일신라기의 고분군이라 하겠다 

4) 후상국과 고려시대의 군포 

군표길 포합한 한주 지역은 후쇠국 초기부터 한”의 지1매5써1 들어갔다 궁예가 이 지역을 차지하는 

과정을 살펴보연 895년 궁예가 지펀쩌足). 성젠짜川)익 두 군을 닫취하고 또한 현!주 관때의 부약 

(夫若， 지음으1 깅화일대). 철원 릉 10여 군현을 격파하고3) 896년에는 왕건이 승령(1용생，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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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녕)， 엄갱폐π， 지균의 장댄의 두 고응「을 쳐서 내앗았다 디덤해에는 인뭔연(仁껴쩌， 지금으1 개풍 

균 풍녁)이 항닉하였고 공염(孔없)， 정포(씩;ilì)， 현구(/([]) 등의 성윤 쳐부수었다'] 898년에는 다λ1 

래서도1 ìHi"i illl와 한산주 관니1의 30여 성플 빼앗고 마침내 송악성윤 수축하고 이공4에 토응응 정하였 

으며5] 왕건으로 히여끔 ÒJ주와 견주를 지도콕 하였다 900년에는 굉뷰， 중주， 당성， 청주， 피양 등의 

고←윈응 공걱，*겨 평정하도옥 하였고6] 그 후 싣정융 기듭하다가 918년 태조에 의애 쫓겨내 부하에게 

피살되었다 

궁에의 세력 확대괴댐에서 군포지역이 포항펀 굉주와 당성(J!f!l&)윤 수중에 넣어 한반도 세펙 균형 

의 열쇠를 쥐고 있던 한강 승덤 유역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려고 냥한강 유역의 요충인 국윈(!ill!J;\‘ 

지금익 충주)파 그 인근 지역을 확보합으후써 후삼국 쟁패에 유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7] 

918년 쌍간이 궁예를 대신하여 고려플 건국하였다 고려시대 지망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한것은성증대부터였마 983년(성종 2) 처음으로전국에 12옥블설치하였다 큐포지역에는유진 

군Üfi1'llIl)과 곡양현(앓때縣)이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꾼포와 관련이 있던 괴주{짜川)， 금주{안 

州)의 기록헤 보인다 군포지역은 신라 경덕왕태에 융진군으로 윤리다가 940년(태조 23)에 모든 주군 

의 행정지영。1 개칭될 때 파주군으로 바뀌었으며， 1018넌(현종 9)에는 광주목의 관할이었다 그려고 

군포지역의 일부였던 금주는 신라 경덕옹때에 곡익:J'òl라 하였고 고려초에 오늪날의 이릅으로 u}:뀌었으 

며 995년(성종 14)에 10도제(道삐)가 쇠시되연서 단련사플 두었다 983년 12옥윤 설치와 합께 군포 

지역이였던 과주는 꽁뚜목， 금주논 양주욕에 각각 예속되었다 과주의 벚호는 부~~1피安) 또는 부립 

(숨林)이라 불렀다 10도제의 실시로 ÒJ주와 녕주에 소속원 주헌은 펜"1도에 예속되었다 따라서 

굉주목에 예속되어 있던 J뮤는 ';}광도의 관할이 되었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현종대에 이르러 다시 정비되었다 1012년(현층 J) 정원에 995년(성중 14) 

이래 지속되어 오던 12걷도사를 혁파하고 대신 5도호{都따)， 75도안무써현安펙씨)를 선치하였다 

당시 고퓨군은 :i!d뮤=목의 4개 속군 가운데 하나표 이곳에 예속되었다 따라서 고타구은 광주목유 통해 

중앙정부와 연결될 수 있었:i'.， 중앙정우의 지시나 영령도 이깐은 계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금주는 

)) !1.'F', R八!J. 런정"'1μ!~lêJ호Jl I 二없， 又L:t~川1101 싸1T)1'ì[!t]‘f十~n↑j씨1. <'三{딩 æ記J권 11 ， %1댐추% 
11, (!1~主)

4) 三if- Vl I.t4， Jxlf{Ht원 짧江펴% 때年TE， j二~Jji'%VI: .. !"lfl~1L f.l 윈깨 '^디똥씨 ('二cl.'， æ ，ê，킨50， 
에{일 10 란정따) 

5) 느年 '" !!;-t;月， 딘f.m;n，꺼펴及1훗 111州암씨三十i.~l엿， 찮t~b’*公안쇄;. (三써씨 ~ê~권12 ， trr원4잉 ]2 ， 
종커g王) 

6) 光1t7Ufl)è누휴二 R ιJ~Ajil.1:91f히%λ~ ， i\!: ↑g 川 g끼| 츠'f[Æ 너1 ， ::z..t ιm1，'，"“ 1 ， lt,'I:'1 ， 1，다 

);l ‘ 연川〔ε1‘Z δ Jl I] 애얘용， 싼'f之 <'二써잉교;캔50 ， YIJí~110， rj~fm.) 
7) 샌仁"" '대봉한국사Jll-신라의 쇠되와 후상쭉， 국사연찬위원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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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UI끼， 지금의 부정)의 속현으로 이곳에 있는 지사의 지휘틀 받고 긍주헌은 수주의 6개 속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예속은 문종대에 변하였다 고뮤지역의 행갱단위가 경기에 편입되인서 개성부의 관할이 

되었다 1062년(분총 16) 지게생부사{知며뼈따팡)를 부활시켜 도성에서 관한하던 11 개의 속현을 

이곳에 속하케 하였다 1308년(충혈왕 34)에는 부윤 이라의 관리를 두어 도성 안을 관할하케 하고 

따로 개성헌을 두어 성 밖응 판장&에 하였다 1390 1낸공양왕 2)에는 경기도쉴 좌도와 우도로 나누었 

지만; 과주， 긍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파주， 금주가 언제 경기에서 떤어져 나갔는지， 그 이유가 

부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후 공영냉대에 이틀 지역은 운증대의 옛 재도에 띠봐 경기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와도는 J큐군응 "1풋해 긍주， 안산 교하 등이 속하였으며 부평， 강화 퉁이 우도에 

속하였다 그리고 각각 도관찬즐적시(따했잊해 liJ! i영)블 두었다 "i'주와 금주， 얀산 지역은 좌도의 

장관인 도관찰출직사의 지휘와 동재릎 받았고 그를 통하여 중앙과 연결되었다 

이후 l타셰는 감위l1，';_tlí)가 파견되었다 긍주에는 영증 2년에 강부가 파견되었다 감부는 예종3년 

부터 여러 작은 현에 파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그만큼 지위가 올라간 것을 보여준다 안산연은 

예총 3년에서 층펄왕 사아에 감무가 파견되고 1308년(충렬왕 34)에는 문으로 승격되고 이곳이 문종의 

탄생지였기 때문에 지군시{知 nl;묶)로 올라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한펀 고려의 유7많은 건국 초71부터 성립되어 크게 번성하였다 。1와 관련펀 금주지역에 있던 

유기종 사찰은 안양사와 수리사었대 안양사는 『동문선 n에 실려있는 이숭인(7썽仁)의 「금주얀앙사 

탑중신기(써써安죠#펴험체교)，라는 자료에 창건의 유래가 자세하게 언긍되어 있다 옛적에 다조 

가 조공하지 않는 자를 정별할 목적으로 。1곳을 지나다가 산꼭대기에 오색구름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상히 여거 사랑윤 보니1 보니 괴연 구음 밑에서 노승을 만났는데 。1듬이 능정(~UE)이었다 태조가 

건국초이l 불볍이 있는 자의 븐 노움이 있을 것이라 맏"1'는 자가 있었는데 능정과 말을 니누어 보니 

자선의 뜻에 맞았다 이것이 이 샤참응 건립하게 된 연유라 하였마 r선증동국여지승란』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주지인 혜경(임댐)이 문하시중 최영(\l:싫)의 후원으로 7층탑을 중수하였대 안양사 

주지인 혜겸은 자은종의 고승인 한편 도숭동 잉굉林公)의 제자였다 혜경은 스승으로 하여금 。1숭인 

에게 글을 지어줄 것을 요쟁하도록 다리를 놓아주었다 당시 잉공융 자은종샤로 기록하고 있는네 

얀똥은 유가종윤 지칭한다 따라서 안양사는 유가종 계통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찰은 

고허 맏기에 일정한 지위를 누라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수리샤는 신라 진흥왕때 장건되었다고 전해"1고 있지만 자세한 장건경위는 안 수 없다 수려사는 

고려 중기 윤가종의 고송 관요가 주지한 적이 있던 절이대 유71'종 사찰은 인주 이씨냐 안산 낌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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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점한 관게가 았는데 지역적으흔 안산 김씨와 일착되고 왕산과 연견되는 수gμR긍 더욱 말전한 

수 있는 동대한 갖게 되었다 

2. 조선시대의 군포8) 

고려밤까지 과주로 불려오던 군포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시 과건현으로 고쳤다 이때 행갱구역 개편 

의 방향은 각 도의 단부{펴까) 고응결- 도호부， 감"c{E'ii_쩌)릎 현강으로 군과 현익 이픔 가운데 ‘주(川)’ 

자를 띤 것은 모두 ‘샌山)’자나 ‘친(1 11)’자로 고겼는데， 영주를 영산으로 금주플 급천으로 고친 것흘 

예로틀수있다 

과천의 행정구역 변화는 1414년(태증 14) 현감을 파견하던 금친과 영압승뼈 금"Kl't짜)로 하였다 

즉 금천으l ‘금’자와 과전의 ‘과↑j덤 합승얘 금과현으로 고을이름이 바뀌는 동시에 행정구역도 개펀되 

었다 파천과 긍주븐 합히얘 급과로 개정한 이유는 긍천은 인려(人따)， 노비， 토하인이 번성하고 과전 

은 미록 영이 비좀고 인구가 적지만 도로 옆에 있디논 짐을 그 이유라 핫 수 있다 이러한 통양은 

얼마도지 않아 본래대로 복구되었다 그 。1유는 과처응 긍천과 병합하였지만 서울에서 수원에 이르기 

까지 사진을 영송sf는데 길이 밀모 험하였기 때문이다 즉 과천과 금천이 합쳐진 후 긍친음 치소로 

하였기 때문에 사객접대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조이1서는 경기띤t^I"1 보고 

에 의거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벼 금천을 치소로 계속 유지한 것응 주장하였다 다시 맏하연 

처음에 파천과 긍천을 합쳐서 금천을 치소로 상았으나 ool:.AB 역과 거리가 조금 별지만 대소 사껴을은 

역에서 스스로 대섭하게 되니 읍파 디픔이 없다 그려고 왜안응 접대하는 일은 기띨 전에 비리 마련하 

게 되므로 반도시 가써 과건이 있은 혜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 뚱F는 낙생역과 꺼리가 

60리。C지만 대접5뜯 여러 엘이 정해진 날X써1 맞추지 못힘이 없는데 S댄며 긍천과 양재역의 λ애는 

40리로써 왕래하기가 어럽지 않으묘혹 이전대로 끔천으로 지소로 삼는 것이 무제가 없디는 주장이었 

다 그러나 몇 개원후 경기관찬시는 과천현을 치소로 상으려 한다고 보고하였다 

1460연(세조 6)에는 과천현 벅생들이 상언하기를 일찍이 본현을 혁파하여 금전현에 원였으나 본현 

。l 금천고} 거리가 30여 리。12. 또 김옆에 있어서 사객이 더욱 밴잡하게 왕래하며 인구와 생산블이 

적어서 두 고환{ 분주하게 펑래하면서 대접해1가 어려우므로 치소릎 과천현으록 옹겨증 것흘 요칭 

하자 이를 허략하였다 

과천은 금천현과 합쳐쳐 한 모응로 되었다가 다시 두 고흘로 복구되기도 하고 한 고을로 합쳐져 

8) c균포시샤~， 135-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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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었을 예에는 어느 곳을 치소로 찰 것인가표 둘러싸고 경기관찬사봐 이조의 의견이 시로 달라 치소도 

여러 치례 변화하였다 이러한 만석운 앞시도 언급하였듯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두 고을이 병합되는 

l냉에서 나타난 문제였다 즉 군현의 합병에는 적지않은 문제집이 있었다 따라서 여러차헤 군현이 

병합되거나 분리되었던 금천과 과천의 정우에는 다은 군현파 r뜯 어려웅응 겪어야 했다 과천을 

끔천여] 예속시키려 하자 과진 백성들이 원치 않았고 금전을 과건에 예속시키려 하자 즘전 액성듣이 

원"J하였으E로 끝내 시행되지 못하고 원래대로 복구되었응「을 반영한다 

한편 군포사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는 광주목의 북앙연。1었다 껴지도서』나 읍지 

등에 냐타난 지도음 동해 확인해 보면 농갇F옥의 관한구역은 연재의 행정구역 가운데 의왕과 군폭릎 

지나 '?}.↑νμ]였다 다Rμ1 조선시대익 과천현 남면과 광주목의 북방띤이 현재의 문포시 지역을 이루 

었J:h 

한션 꾼표지역은 조선시대 여러 잉급달이 온양의 온전에 거동안 며 반드시 거치는 노정의 하나였다 

f조신왕조실옥a에는 인조 현종 - 숙종 • 영조 정조 등의 온친 거동에 대해 자세하게 가록하고 있 

다 거둥 노정은 대개 $째역 과친 광주익 시큰전 수원 등」을 거치게 되었고 과진파 수원은 가고 올 

때 유숙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정조가 수원의 현륭원에 거퉁할 때 이용5보 도로가 초기에는 파천로를 

주로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시흥로룹 주후 이용하였는데 이때에도 반드시 군호지역을 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문포지역의 도로는 조선시대에도 중요한 교통호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시흥로는 파찬로에 비해 거리상 엘만 λ!이가 없고 높낫이가 고르고 길이 평평하고 넓어서 정기감사 

서용봐徐않훼)의 의견에 따라 개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리 81뼈 호냉축조에 착수한 1794년(정조 18) 

4월 새로 급천호를 게섣하기에 이르렀다 이 급천로는 이후 긍천현이 시흥현으로 바뀌면서 사흥로라 

불렀다 시흥로를 이용 했던 정조의 혹}성행차 노정을 대략 정리하연 시흥의 경계인 장생현(표生11j]/)을 

거쳐 만안꾀체fi:tr!tr)와 군포천고~냉퍼 I11 짧)를 지나 지지대고개와 승반문을 지나 호냉부 행궁에 이 

른다 

조선의 지방군제는 세조 때에 크게 정"1되었다 진단체제로 띤경되어 지방군지1의 완성을 보기] 되었 

다 진관재제는 거진(巨짧)을 중심으혹 주변의 여러 진듣을 하나의 친관을 변성함으로써 자전자쉬띠 

때自守)s}는 독립적인 군사거점이었다 당시 편제윤 보면 과전은 부펑도의 좌익에 속하였고 음천현 

은 우평도의 중익에 속s~켜 연령은 중익수령으록 벙마친전처1λK兵힘썼mIJH'l록 불러였다 

군￡지역은 세종대 이래 왕실의 사냥터로도 이용되었다 특히 연~!군대에는 이 지역이 공퍼~t:;:) 

안에 포함되어 사냥시 정발된 군흔들은 짐승불이에 동원되기노 하였다 금천지역이 사냥터혹 이용되 

었검운 1426넨세종 8)의 7μ에 처읍 나오고 있다 연산문미 군포지 역에서의 사냥은 지역 민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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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담은 가져왔다 이후 1505년(연↑딴 12)5얀에는 과천응 긍표 내에 띤잉하고 현은 그대로 

두게 하뇌 잡인이 함부후 출입하는 것윤 금야도특 하였노 긍천도 소유。1.".로 긍표 안에 듣이도꽉 

하고 지경에 잉집해 았는 소읍도 。댄 려 듬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각 지방의 토산강 가운데 득산윤은 대개 공뭉，J(物)로 샤과되었다 조선 초기 과천은 

오곡 • 속 • 소두 • 교맥 • 후애왜1IiIl) • 상애였따). 긍천은 오곡과 션였). 소뒤4、5).) • 녹두{1JI 

효) 두{豆) 교맥(;l!f씻) 당서(I.IUß) 지u~zm.) 상마 등이 생산되었다 과천의 공S은 진용 

(판좌) 지최 z~)였고긍진은공문로 지초약 익태로 맥연두{白꾀 η)었다 한년 꾼포지역 득4랜의 

하나로 긍과 은이 ↑}증퍼었대 은이 {}을:먼 곳이 정확하게 현재의 군3도지역얀지는 확싣하지 않으나 

안근 금전얘서 채은{l*，Jl)한 시질응 엿플 수 였다 

『임원경재지j 에는 경기도내 92개의 장시 가운데 34개의 장시에서 거래된 설.~←을 수록하고 있다 

당시 과천에 속해 었던 군포ζ써]서 거래된 블용은 미곡 연포 마포 • 고I-~ 어염 • -9→록 연초 천 

블 등이다， 군포지역에 장시가 개설된 시기는 정화히 알 수 없지반 대통법의 싣시약 양란응- 경"t하연서 

7871도 지역의 장시개설 엄긍정책이 차층 이완뇌는 가운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자연스겁게 개션원 

것으로 생각된다 상풍생산의 증가와 블호}유통이 활얄해짐으로써 。l곳의 장시도 더북어 V1-단애 자다 

정조대왕의 화정 건섣과 함께 군포지역은 더적 활성화되였다 1796년(정조 20)에는 군표천 부근에 

개설되어 있던 장시를 안양지방으로 응겨가려고 한 적이 있었다 

좌의정인 채체굉했죄까)이 호냉므로 내려가던 중 군포천 낀을 지나가는데 이곳에 거주등노 님녀 

가 김옆에 모두 엎드려 연이어 호소하였다 그들온 이곳에 거주하논 40여 호의 액셈틀은 오혹지 

군포 부큰에서 장시에 힘입어 자예줬生)하는 양도로 상고 았는데 이엔에 조정에서 얀양암쇠갖"j짜 

所)른 이롭게 하기 위해 장시를 30리 밖 안양지방으혹 옹기려고 하묘록 이긋 사람을은 모두 장차 

흔어지는 방볍 이외에 디흔 길이 없다모 하였다 이에 정조는 군포와 안양 모투 장사를 개설하도록 

병하였다 

조선시대 행정구역 가운1개 현재의 군포시 지역윤 이푼 곳은 과천현으1 만부약 광주목의 힐부였다 

과천의 행정구역은 긍찬과 합병하거나 분려되는 등 여러 차례 띤호원 겪었다 r세종싣록지려지j에 

의하연 과천현의 사방경제는 동작으로 당주셰 이르기 11 리， 서쪽으료 긍찬에 이르기까지 10라 남쪽으 

로 굉주의 지경 지석(공石)에 이르기까지 19라 북쪽으로 한강에 이르기까지 25러로 농닥객:{I끼川찌) 

에 소속되었다 r호구층수)]'0'응→"1 ， 등의 자료뷰 통해 과천의 방리(끼 !J!)륜 삼펴보면 자료에 따라 

약간 /냥이하다 정소 13년(1789) 편찬된 C호구총수j에 의하면 7개 연에 얘기} 리록 편성되어 었￡나 

1871년(고증 9) 편찬된 과션현읍지』어]는 7개연 447H 리로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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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듣 지역 가운데 헨재의 군포시 지역은 냥면이었다 남변의 리맹을 현재의 행정구역과 비교해 

정리하면 다읍과갇다 

금정 CJ 현 군포시 금정등 지역 

당 랴 현 군포시 당통 지염 

봉성리 현 군포사 당정옹 지억 

당정리 현 군포사 당정동 지역 

장간CJ 현 꾼표시 j부극동 지역 

산지리 현 군포λl 산본동 지역 

깅곡리 현 군포시 부곡동 지역 

그리고 광주는 237H 면 131 개 리， 3개 성이 았었다 。1 가운데 군포지역에 해당했던 지역은 북빙번 

(北方때)이었다 북방면븐 속닫래핵j호띨). 둔대 ~I( rt>:t'ì띠). 대야미리(大llC때!J') 도마교유곡 

리Wi 뭘橋柳섭핑). 팔곡려(八갑및) 건건èi(!Hl 모)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듣 지역응 현재 

의 행정구역과 비교해 보면 디~응과 갇다 

속달리 현 군￡시 속당동 지역 

둔대리 헌 군포λ1 둔대동 지역 

대야미리 현 군포시 대야미동 지역 

도마교유콕리 현 군포시 도마교동 지악 

딸곡리 현 안산시 괄곡동 지역 

건잔러 현 안산시 건건동 지역 

한편 군포지역의 인구와 호구는 파천현의 냥연과 광주목 북방연의 기록을 강조해야 한다， 먼저 

과천의 호구를 살펴보면 r서[종섣흑-지려지」어1 호수는 244혹 인구는 743명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어디까지나 군역(핑投)과 요역(f~1!k)을 부담δ}는 남정인-구{男丁A디)를 파악한 것유로 조선 초기 

이 지역의 호수를 파악항 수 있는 유일한 자료아다 세조 2년에 음천과 과천이 딴쳐겼을 때는 호수가 

632호에 달하였다 

군포지역은 18세기 암분터 19세기 말어] 이르는 사이에 호수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고 다안 인구는 

1 ， 500명 정도 승가하다가 다시 감소동보 것으로 나약닌다 군포시 지역이었던 남먼의 인구는 U호구층 

수』를 가준으혹 올 때 호구수 460후 인구는 남자 807명과 여자 1, 122병으로 모두 1.929병으로서 

과천현 관내 7개연 가운데 다섯 번째이었다 한편 뚱턱에 속해 있으연서 현재의 군표지역윤 이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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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북방연의 각려 호구수는 317후 인구는난자 700'용과여자 811 맹으로모두 1 ， 511 영이었다 

3 근연대의 군포9) 

1) 근대의 군포 

군포시는 대한제국 만기 행정구역상 과천군{짜 111 ll1l) 남엔I집而)이었다 권포시의 경계 안에서 

생활했던 인구가 열마나 되었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정획히 파악할 수 없지만 과전 전제로는 1905년 

현재 조사된 바로후수 3 ， 454호， 남자 7， 936영과여자 7 ， 187병 응 한게 15 ， 123명이었대 그리고 

전 인구에 대한 농민의 구성비는 90%나 원다 그런데 이 중 납연 곧 지급익 군포시 지역은 거의 

놓엽지대여서 농업종사자익 구성비는 이보다 더 높았다고 한 수 있다 I다라서 농업의 주업이민 남면지 

역 주만의 존재형애는 당시 토지소유판계룹 풍해 잠펴볼 수 있마 

1900년에 작성원 과천군 양얀에는 지금익 군포시에 해당하는 남면 $연l<'l 포후1되어 있다 과천군 

남면 양안에 기록펀 경~}Âl는 받 101 결 77우 9속， 논 179경 47부 5속a료 신당총결수는 281 경 

25부 4속이었고 거주호수는 492호였다 현 군포시 지역이었던 과천군 남연 한 마윤의 토지소유 상항 

을 보연 다음과 갇다 。l 마응의 소유농지 상황응 가령 1 결(챔) 이상의 소유농가단 부농층이라 첼 

때 남면 장간(쥔千) 마을의 부농층은 5호이다 소농파 빈농층이 전체 거호수의 86.1%를 차지하고 

있는 반연 농지는 19.8%얀을 소유하고 있이 소수의 부농층이 토기를 옥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남연의 토지상황은 일본인들의 조사기록인 f재무훼보(깨Tjj~ft~)， (1908)에도 당시 과진 

군 전답의 약 9함 이상이 서울사람을의 소유로 토작얀으로서 지주는 괄론 소작농 소리조차 듣는 

것이 도을고 자작겸 소작농은 부지에 속하벼 그 비짝은 100분의 2에 불과δ뼈 ‘섣로 본문의 소작조직 

이라 불허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척했던 깃이다 r재무훼보J의 조사 결고}는 앞서 양안의 선답 경수 

와 차이가 있는데 냥연은 밭 92경 97부 4속， 논 127컬 45부 9속이다 연본식 연적단위인 정보로 

환산한 수치는 각각 발 228. 59정후 논 233. 63 정보가 띈다 

논에서는 당연히 벼를 심지만 냥연지역의 밭에 파총하는 직을을 계섣뱅로 상이보면 옴에는 75%정 

도가 보리룹 심고 일부 수수 등을 싱는 지역도 었었다 여릅작플은 50%가 콩이었고 그밖에 변화 • 미 

믿·조· 판· 담배농시릎 하는곳도 있었다 또각똥채소류도생산했다 가을직띈은 75%가보리， 

9) ，문포시λh ， 165-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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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지가 일이었다 

군표와 관련있는 。1 시기 의병 활동「은 주로 남한산성의진(f11않 rll .tm옳“':)01었다 。1천과 여주에 

각기 장의쇠f을중<::fJi)늑 성치하고 189;년 l 월 1;일을 전후&얘 옹기한 의병은 냥한산성응 중심으로 

서남지방즉광주· 용인 시흥· 파천· 안산· 옆， 수원 죽산연대에서 제녁을떨쳤다 당시 아 

지역 의병。1 파전에서도 그 세릭응 빙쳤다면 과전을신 의뱅이 있었음 것이고 그렇다면 당시에 과진에 

표함되었딘 군표출신 의병도 있었을 것으로 정작된다 그러나 규모가 어느 정도였고 칩여자가 누구있 

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F채적인 것을 안 수 없다 

위와 갇은 후기 의병 중에서 현 군포지역을 포함한 과진군에 거점을 두고 환통한 의병우대가 있었논 

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시기 의병은 유생의병안이 아니라 워낙 다양한 직업을 가진 평민 

의병조딸이 등장하고 이을 평민 의벙은 i'r생꾀판 일리 명분상의 의진(tt댄) 섣정지역을 내세우고 

있지 앓아 섣제의 광동지역으로 파악한 수얀이 없는네 당시 일뷰군이 과친지역을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 이 지역에도 의병의 활동이 활발하였응-을 안 수 였다 

다음 기폭은 과천지염에서 후기 의병부대의 횡농상횡에 관련된 조헝웅 일재 정무극이 편집한 「폭도 

u동μ)에 관한 편책(쩌 JIIJ)，을 국시편찬위원회에서 샌익 간행한 U 독립운동사자료집;에서 알퀘 • 요 

약하연， “경기도 고}친 힌병분견소 헌병 4영이 5월 16일 과천 냥방 약 20리 반('t') 지점에서 10여 

멍의 적과 마주치자 그 중 2영응 쓰러뜨렸다’， “폭도로떤게획에 의거 제 13사단 기병(따兵) 제32중대 

는 10월 29일 과천 • 안양방연을 수색하겠나고 보고햄 등의 기록윌 잣을 수 았다 여기서는 당시 

군포지역을 포황보 과전군에서 활동하던 의병부대에 대해 구제직으로 암 수 없다 다만 이익샘란 

의병조1이 굉Po'-' 과천 일대에서 활동하였다는 것과 앞의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갇이 몇몇 의병에 대한 

이릎안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것은 당λ1 gl벙 벙력이 막강한 무럭을 가진 일본맨 대항한 

정도로 무장펀 것이 아니었모 또한 잊본군의 조직화된 의병 성멸작전으로 표위망이 낱로 좀혀점에 

따라 의병전쟁。l 케런라전 양상을 띠고 있었던 데서도 연유된다 

식민지하에서 지방제도는 식민동치의 필요에 따라 행정구역의 제게와 큐모7} 재정비되었다 또한 

식민정잭이 고도화되면서 일쯤의 희유수단으로 자치제도가 도염되어 섣현되기도 했다 이러한 지방행 

정구역의 변천은 만 3;년간 지속된 인제의 식민통치기간 중 그 성격이 때는 시점과 연치s}는 면이 

있었다 현 군포지역이 과천군에서 시흥군￡로 띈염되게 되는 깃은 ‘합밤에서우터 3.1 운동까지의 

지앙제도 정이괴냉에서였대 안온은 1910년 9월 30일 r 종독부온}제행염府감 ~JI1).l플 공포했다 1913 

년 12월 29일에 공포되고 다응해 3원 l 일부더 시행된 「총독부령(맨합꺼令)， 처11111 후에 의해 도으1 

관양F역과 부군의 명경 위치 • 관할구역이 조정되었다 득히 이때에 우균관할구역(!ffUß깐햄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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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폭직인 병합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파진꾼 낭연이었던 현 균포지역은 1914년 3원 l 일부터 

1979년 군포읍으로 승격되기 전까지 시흥군 남면으로 즌속되었다 그러므로 이후 현 군포지역의 

민족해방운등콕 시흥문의 것응 포관히여 서숭등}기로 한다 

시흥꾼의 J.I 운동셰서 현 군포지역이었던 남면(마mú) 사합을의 운동에 대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다 그러나 이것은 기콕의 이매에 띠든 것으로 보。]며 낭언과 인집지역인 수임엔水낀폐)이나 의앙연 

(따묘而)， 서이엔四二而)에서 일어난 윤응총 생각빼 툴 때 낭변 사람들도 이를 칸과하기는 e암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 7J도 2때 문에서는 1920년대 말까지 17871의 청년쁨단채가 있었다 이 중 

현 군포지역에서 장립펀 문포구락부 창립에 대해 당시 『동아얀봐， 1926년 6월 7일 기사에서는 “ 1926 

년 5원 JO일 시흥군 남연 군표장에서는 유지갱년 제씨의 받기로 군포구약부 창련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선거와 진행방침을 결의하였다” 파고 하여 부장 • 운통부위완 문예부와원 • 회계 서기 등 입 

원이 선출되었응을 안렸다 이 군포구팍부의 화옹 역사 당시 경기지방의 다은 청년단체들익 활동/。마 

UJ슷하였을 것이다 경기지맹에 았었던 청년단체들은 대체로 야학회나 강연회 활통을 하였다 갱년간 

의 지삭제발과 일반민중의 쿄회에 크게 공헌한 환동 중에서 토론회와 웅변대회도 있었다 이 외에도 

청년단체는 체육환풍을 통해서 체유 • 건강 문제를 환기시키기도 하였고 지역의 풍속개량이나 문화선 

전을 목적으로 연예 및 오략항동」융 펴기도 했다 

조선일보가 중심이 된 ‘귀향학생 분자보긍운동’파 동아일보 증심익 i브나로드운동’ 이 그깃이었다 

득히 많은 학생이 참가한 브나로드운동은 1931 년부터 1934년까지 4회에 걸쳐 여름방학음 이용하여 

성시되었다 현 군포지역이 속한 당시 시흥군의 브나로드운동은 운맹퇴치에 역전이 모아졌다 1932년 

8월 10일 시흥군 군포부동녕립학퍼띤浦휴펴公立낌tt)에서 실시한 강습에는 250명이 참석했다 

아들 강습생은 가성방분을 통해 모집했는데， 40셰 이상의 장년층이 없t다 이틀 끽않생틀을 청년부， 

소년부， 부인부， 어린이 A.B부 등 5만으료 나누에 연힌과 공잭음 무료효 공급하민서 강습했다 

조념이 끝난 뒤에는 이를 조냥생으로 6얘금 연극음 시켜 주민위안잔치도 멸였다 1932년 8월 31 벨자 

『동아일보J에는 다음과 갇은 기사가 질렀다 

경부선 군포역 앞에서 환동õ};드 동아연보 제2회 브나로드의 책입대원틀은 닝연과 큐포용링보통학교 

직원들의 후원윤 얻어 냥연 일대에 문맹되치의 뜻응 적극적으로 선전히이 오전원 학생。1 2 l!~ 5십명에 

달하였다 그 증해는 ”세 원 농촌부녀자듬과 또는 들에서 일응 하다 지게와 낫E 가진 채 상악 증소려륜 

듣고 오는 )0세 청닌들도 았다 1날파 10여 일셰 한글을 깨잔 사링에 45영이나 핀다 지난 25일 반에는 

군포공립보흥학교에서 연극을 개최하고 브나로드 취지른 성명한 후 배와야 한다는 얀극 외에 맞 

가지 비욕용 층연B}-<여 1천 여병 판중에개 많은 위로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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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군 남면 당래堂_lli)에서 1932년 8월 10일부터 29임까지 실시한 강습에는 치읍에 249벙(남자 

177 영， 여자 72 맹)이 참석하였우나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229벙(남자 166 명， 여자 63벙)이었다 

이들 증 한멜을 깨우친사람은 155영(납자 96영， 여자 59영)이었고 숫i띔 해득한사암은 93영(남자 

72영， 여자 21 명)이었다 

。1상에서 본 바와 김이 시흥문에서도 농휴계몽운통이 활발해1 일어났는네 특히 현 군포지역이었던 

남변에서 문맹퇴치운동。l 매우 항말하게 전개되었응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계몽운동도 

일제 당국의 금지영령으혹 지속적인 활동을 하지 옷하고 중단되었다 

현 군포지역이었던 시흥군 남연 당정리(흰井믿)에서는 금주단연(설때댐양)운동노 일어났다 이 

지방 유지인 %째철(갖{E땅)의 밥기로 금주탄연등앵희(t;.-떠!!Ii~I"J밟1'r)를 조직혔다 임원으료는 

회장 양재천(갖在챔)， 총무 영째챈끼Hd-n ~1계 $닝H싱(갖在星)， 서기 깅기횡公끓j共)이다 범칙 

P에게는 벨금 l 원씩을 걷었괴 교육 및 자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매월 l 인당 

연초대금~30전씩 저금하는 회원이 500여 명에 달했다 이를 보연 현 군￡지역에서도 금주단연 

운동。 1 매우 활딸하게 전개되었음을 안 수 있다 

2) 현대의 군포1 군표시의 빌전 

대한민국정부는 1948년 8원 15 일 듀립을 내외에 선표하고 오랫동안 전쟁준비틀 마친 북한군은 

1950년 6원 25일 새역 4시블 전후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일찍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그 피해 도한 엄청난 것이었다 특히 시흥군은 수도 서울에 접경하고 있어서 서윷 방어를 

위한 콩망선이 있었던 지역이며 당시 상냥지방으로 통S판 교통로익 관문격인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개진 초나 1 ， 4후퇴 때에도 꼭 이곳이 먼저 믿리고 수복하고 하였으브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그 

피해가더 많다 

개전 당시에는 시흥걷펀 콘 전투없이 넘어갔다 그러나 1 ， 4후되와 수복작전에는 수리산 일대의 

격전 등으후 인명 • 주택 • 가욕 • 관콩서 • 교흡기관 등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시흥군의 인병피해(사 

망 납치 • 행방분영 • 부싱)논 의외로 많은 연이다 그러나 후의 정영조사한 바에 의하면 납치지수는 

엄청나게 늘어나서 냥가 646영， 여자 1영으로 냐타났다 이 가운데 620영은 그들의 주소와 직엽연령을 

알 수 았는 사람들이다 초기의 전투'， 9' 28수복; 1 .4후퇴， 서올 재탈환 전투 등 믿고 밀려는 전쟁은 

모두 이곳을 지나졌다 그러므로 시흥은 이라한 전쟁의 소용올이 속에서 전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1948년 8월 15일을 기6뼈 자유민주주의를 기뽑서로 하는 정부가 수립되었다 정부가 수립된 

지 3개월 후인 깐은 해 n윌 17일에는 범윤 제98흐로 유효기간 6개월의 시한법인 ‘지방행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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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법1이 재정 • 공포덤으로써 지방제도에 새로운 장이 열려가 시작했다 1953년 10'잉 시흥군은 

l읍 7연 71 리인데， 이 중에서 남언에는 당"1 ， 당정이 • 부곡리 ‘ 산본"1 • 금정"1가 있었다 

시흥군 닝연인 군포지역은 1979년 5원 l 일 디|동링랭 지，19409호에 의5얘 꾼죄응{따‘펴핀)으로 승걱 

되었으며 다응해인 1980년 l 원에는 행정리 2071] 리로 개편되었t:f. 1985년에 24개 리로 간어났고 

1987년에 다시 32개 리로 개편되었으며 갚은 81] 7윈부더 34개 리로 늘어났다 이러한 떤상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얄미 암은 것이었다 시 승격 직전인 1988년 현재 군포음은 20.69써의 연적에 l성정려 

5 개， 행정리 34개， 428개의 국민반으후 펀생되었마 가구수로 불 때 전체 7J-T(23 , 303) 중 농가는 

1. 7%(403)에 지나지 않으며 비농7f가 98. 3%(22, 9애)이1 달하는 릉 군전세8 : 92)에 비히여 현저한 

도시효털 이루고 았다 

1989년 l 월 군포시는 지방화 시대플 맞아 힘찬 1알걸응을 내디디게 되었다 법블 제4050회 1988 

12. 31)에 의하여 시흥군에서 분리된 군￡시의 기구는 시장과 부시장 믿어1 2단당젠층무 개딴)， 

2싣(기획감시성 • 분호}공보싣)， 14괴{증무과 • 새마을과 • 세무과 • 회계파 • 시민과 • 사회과 • 가정 

복지파· 민방위과· 산영과· 지역경제과· 건석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1 쇠보건소)， 6동{군 

포 l 동 • 문포 2응 • 당정동 • 산본 1 동 • 산본 2통 • 긍정동)으로 구성되었대 땅시의 공우원 수는 

355멍이었아 1995년 8월 현재에는 시장， 부시창 받에 2국; 2직속'， 3사업소 17 파， 의회사무과;77계 

그리고 12동으로 구성되었다 

1980넌대 후반 군포가 시로 승격하는 시가를 전후i벼 정치적 인주화와 더불어 소득계층간 운비개 

선 및 복지요구 둥이 크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에 따라 주택문제 해견의 회기척인 전기플 마련하여 

사회안정을 지하고 경제의 정상적 운용을 도모하지 위하여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분당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총면적은 1, 800여만 평유로 게획이 완료된 1995년에는 분당 9만 

7， 500후 일산 6만 9， 000효 중동· 평촌· 샌던셰 각각 4만 2， 500호싹 총 29만 4 ， 000호의 신규주l끽 

이 틀어서게 되어 100만이 념논 서융시의 인구가 유인되어 상게 되였다 

2003년 11 원맏 현재 군포시 각 동벚， 남녀 인구는 아래와 갇다 1이 

10) 군포샤청 ${h{cp:I/ViWα gunpo2 1.n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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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열 A 대수 
인구수 전쉴일 잉구증감 

외국인수 
께 남 01 힌구수 (전월대배 

께 93, 393 273, 932 137, 406 136, 않6 273, 540 39，띠 2.07C 

군포 1동 10‘ 890 28, 601 14, 995 13, ∞6 28, ÔI9 -<8 1267 

군요 2동 11 , 218 34, 879 17, 잃4 17, 315 34， 8이 78 9 

신볼 1동 9, 329 23, 721 11 , 783 11 , 영8 23, 722 .1 426 

싼본 e동 8, 823 Z!, 576 13, 691 13, 않S 'll, 521 55 18 

금정동 8, 003 21 , 484 11 , 앉써 10, 420 21 , 388 96 280 

자궁동 9, 036 26. 110 12.959 13.151 26 μ2 68 5 

오그。 I 。 9, 146 28, 539 14, 327 14, 212 28, 567 2s 6 

수리동 7, 685 23, 026 11 , 앓§ 11 , 않Q 23, 047 21 4 

궁내등 7,42<) 24, 742 12, 280 12, 462 24, 666 76 12 

굉정동 10， 0영 30, 074 14, 689 15, 385 29, 959 115 3 

때 01 돌 1, 794 5, 180 ~6잃 ~5킹 5, 178 z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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